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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 선행뒤에 찾아온 행운인터넷 자치복권 즉석식 드림복권 1회차에서 1등 1억원 당첨자가  
연이어 나와 화제다. 행운의 주인공은 경남 김해시에서 자 업을 
하는 곽모씨와 부산에서 통신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 모씨. 
이들은 드림복권 매 사이트인 빅드림(www.bigdream.co.kr)에서  
같은날(8월26일) 약 2분간의 시차를 두고 즉석식 복권인 넘버머
신과 스크래치를 각각 구입하여 동시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.

작은 선행뒤에 찾아온 행운
『수해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복구작업에 동참했는

데‥‥. 그 후에 이 게 좋은 일이 일어날 은 꿈에도 몰랐어요.』

게임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된 빅드림사이트에서 처음으로 드림복권 8장을 구입했다가 1

억원의 박을 터뜨린 김해의 곽모씨는 작은 선행에 한 가가 무 크게 돌아왔다며 기쁨을 
감추지 못했다.

『특별히 좋은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이 게 당첨이 돼다니‥‥. 당첨이 되는 순간 제 을 

의심하게 되더군요.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믿지 않았어요. 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
한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.』 서울이동통신으로부터 통보받고 나서야 당첨사실을 믿게된 곽씨는 

바로 직원들에게 거한 술자리를 베풀며 행운을 나 었다. 『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어떻게 써

야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고스란히 아내에게  거 요. 아내는 명해서 당첨 을 조리있게 
잘 쓸 것 같아요』

뜻밖의 횡재 덕분에 아내에게 엄청난 수를 따게된 곽씨는 마냥 신이 난다고.

온라인 상에서 구입한 복권으로 1억원의 행운을 차지한 데다 게임처럼 즐겁기 때문에 당첨과
는 상 없이 인터넷복권 매니아가 되버린 곽씨. 혹시나 하는 마음의 기 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

수 있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빅드림 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고.

『넘버머신이 어 나 재미있던지, 이젠 인터넷으로 복권 사는 것이 하루의 낙이자 취미가 돼

버렸어요. 하하하‥‥.』

PC방에서 구입한 드림복권으로 1억원 당첨
부산에서 통신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틈틈이 PC방에서 게임을 

즐기곤 한다. 인터넷 게임을 하다 빅드림사이트에 속하여 매일 4～5장씩 드림스크래치 복권을 

구입해 온 씨는 그날 따라 컨디션이 좋아 PC방에서 드림스크래치 복권 4장을 구입했다.

마우스로 복권을 하나씩 어보는데, 역시 6등 1천원에 두장이 당첨 다. 당첨된 두 장을 바
꿔본 복권, 이번에는 심상치 않았다. 

｢어～어 1억? 진짜 내가 1억에 당첨이 나?』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PC방에서 벌어진 일

이라 소리도 한번 질러보지 못한 채 씨는 어쩔  몰라했다. 그  방이라도 숨이 멎을 정도
로 심장박동만 요란하게 치고 있을 뿐이었다. 

｢180여장의 인터넷복권을 구입했는데, 투자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행운을 잡아서 무나 놀라

고 기뻤습니다.』
부모님이 놀라실까 하는 염려로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았지만 천천히 이 사실을 

알릴 계획이다. 결혼 자 으로 얼마정도는 살짝 챙겨놓을 법도 하지만 착한 아들 씨는 부모님

을 해 기꺼이 액 모두 드리겠다며 뿌듯해 했다.
｢이 기회에 부모님들 여행 한 번 가셨으면 좋겠어요.』

자치복권 당첨이야기


